
한국전력은 2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23-24 도드람 V-리그 남자 

3라운드에서 OK금융그룹을 3-0(25-21 25-19 25-15)으로 꺾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은 2연패에서 벗어나 4위를 유지하며 9승 8패(승점 27점)로 

5연패를 당한 OK금융그룹(8승 9패, 승점 22점)과 격차를 벌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날 13개의 블록으로 블록이 하나뿐인 OK금융그룹을 

압도했습니다. 신영석과 서재덕이 각각 5개와 4개의 블록을 잡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외국인 선수 타이즈 덜 호스트는 서브 1개와 블록 1개를 포함해 

1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서재덕(12득점)과 임성진(10득점)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신재덕은 이날 8득점을 추가하며 

미들블로커 최초로 4,000득점(4001득점)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OK금융그룹의 레오나르도 레이바(등록명 레오)는 단 2점만 기록하며 

V리그 데뷔 이후 가장 낮은 점수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국전력은 14-14로 맞선 상황에서 임성진의 오픈 공격과 티스의 백어택으로 

연달아 골을 넣으며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 한국전력은 임성진과 티스의 

공격으로 20-16으로 달아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1세트를 

25-21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세는 2세트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세트 초반 3연속 블록을 

성공시키며 한국전력은 5-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서재덕이 서브를 

넣으면서 한국전력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리드를 잡은 



한국전력은 신영석의 블로킹과 강력한 수비로 21-12까지 점수 차를 계속 

벌렸습니다. 

 

4연패 탈출을 노리는 OK금융그룹은 포기하지 않고 17-21로 추격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임성진의 득점으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한국전력은 신영석의 블로킹으로 

23-17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서재덕이 골을 넣고 상대 실책을 범하며 2쿼터를 

25-18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신영석의 블로킹 득점으로 3세트를 시작해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 티체의 공격과 서브 득점으로 8-4로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전력은 서재덕의 블로킹과 타이트니스 득점으로 계속 

달아났습니다. 한국전력은 25-15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소액결제 현금화 

 

 

GS칼텍스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 정관장을 3-1(25-19 

22-25 25-23 25-17)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GS칼텍스는 11승 6패(승점 31)로 3위에 

올랐습니다. 2연패를 당한 정현은 7승 10패(승점 24)로 5위를 유지했습니다. 

 

https://gizmodo.uol.com.br/%EC%86%8C%EC%95%A1%EA%B2%B0%EC%A0%9C-%ED%98%84%EA%B8%88%ED%99%94-%EC%82%AC%EC%9D%B4%ED%8A%B8-%EC%B6%94%EC%B2%9C/


GS칼텍스의 지젤 실바가 양 팀 중 가장 많은 35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유의연과 강소휘가 각각 14점과 11점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온라인카지노 

https://www.outlookindia.com/xhub/e-gaming/online-casino-sites

